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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빈, 여고생 폭로에 진땀 "너무 미안해 정신 못 차려"

등록 2026.05.27 11:01:59

[서울=뉴시스] 가수 김용빈이 뜻밖의 인연을 가진 17세 여고생의 폭로에 당황한다. (사진=TV조선) 2026.05.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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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가수 김용빈이 뜻밖의 인연을 가진 여고생의 폭로에 당황한다.

28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조선 '미스트롯 포유' 3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'감사합니다' 특집이 꾸며진다.

이날 방송에서는 가족, 스승, 친구 등 소중한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듀엣 무대가 공개된다. 가창력과 흥, 입담을 갖춘 참가자

들이 등장할 예정이다.

먼저 닉네임만으로 출연진을 술렁이게 한 '순천 셀럽'이 모습을 드러낸다. 닉네임이 공개되자 이소나는 "덱스 님이 순천 분이지

않냐"며 기대감을 보인다.

그러나 정체가 공개되자 현장은 예상 밖 반응을 보인다. 일부 출연진은 "네가 왜 거기서 나와?"라며 놀라움을 드러낸다.

이어 '한 많은 여고생'도 등장한다. 17세 소녀는 자신의 한이 '미스트롯'이라고 밝혀 출연진을 놀라게 한다.

특히 이 여고생은 김용빈과의 예상치 못한 인연을 공개한다. 갑작스러운 폭로에 김용빈은 "너무 미안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

다"며 진땀을 흘린다.



이 밖에도 실용음악과 교수와 저작권협회 등록곡만 900곡에 달하는 작곡가 등 듀엣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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